
월요일 
7:30 pm 
화요일
7:00 am
수, 목, 금요일 
9:30 am 
7:30 pm
토요일
9:30 am (매주) 
4:00 pm (초등부)
5:30 pm (중고등부)
7:30 pm (청년부)
주일
7:00 am  
9:00 am 
10:30 am (교중) 
5:30 pm (영어)
7:30 pm 
시티
5:00 pm (주일) 
641 George St Sydney

주임신부:
보좌신부:
고해신부:
수녀:

사목회장:

임기선�요셉
이남웅�스테파노, 이준석�사도요한
홍�야고보
이경화�필로메나, 강형숙�마리안나,
남귀이�오메르
최병훈�요셉

 2017. 2. 19 (가해) / 제134호

한국�순교자와�성�스타니슬라오�성당  Korean Martyrs & St Stanislaus Catholic Church       주소 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  전화번호  02 8756 3333 

전례성가:  입당: 46        봉헌: 211, 217, 213        성체:  168, 166, 504      파견: 453

화답송: 

영성체송: 

제 1독서:  레위  19,1-2.17-18    제 2독서:    1코린  3,16-23       복음 :  마태   5,38-48

연중�제7주일

주님의�기적들을�낱낱이�전하오리다. 지극히�높으신�분, 저는�당신�안에서�기뻐하고�즐거워하며, 당신�이름 
찬미하나이다.

주소 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 홈페이지  www.sydneykcc.org   이메일  info@sydneykcc.org  전화번호  8756 3333 (대표번호), 8756 3334  
팩스번호  8756 3335  사제관  8756 3330 (임�요셉�신부),  8756 3331 (이�스테파노�신부), 8756 3332 (이�사도요한�신부), 9558 3498 (홍�야고보�신부) 
수녀원  8756 3336 (이�필로메나�원장수녀, 강�마리안나�수녀, 남�오메르�수녀)  연령회  0430 827 577 (이성복�요셉)  차량봉사  0406 996 531 (이형우�스테파노)

봉헌금

$2,418.45

교무금

$21,612.70

기타

$0

미사�참례수

나물�비빔밥
(10구역)

주일
봉사

■ 19/2, 5/3  4구역    ■ 26/2, 12/3  5구역   ■ 19, 26/3  6구역   ■ 2, 9/4  7구역   ■ 16, 23/4  8구역       
■ 전례, 커피, 청소  9:00 am, 10:30 am

2,203

사무실�업무시간�안내
수, 목, 금: 09:00 - 15:00 / 18:30 - 20:30
토:              09:00 - 12:00 / 15:00 - 21:00
주일:          07:30 - 14:30 / 18:30 - 21:30

공지사항
남귀이 오메르  수녀님 환영식
- 일시: 2월 19일(주일) 교중미사 중

유아세례 부모 교육 및 세례 일정
- 부모교육: 2월 22일, 3월 8일, 3월 15일, 수요일7시 30분 미사후
-장소 : 미카엘방
- 세례 예정일: 3월 25일(토)

주일학교 신입 교리교사 교육
- 기간: 2월 18일 (토) - 3월 25일(토) 매주 토요일 
- 시간: 오전 11시 – 오후 1시

2017년 청년성서 모임 1학기
- 그룹원/봉사자 모집 (창세기/탈출기/마태오/요한)
- 접수날짜: 2월 11일(토) - 2월 26일(주일)
- 오리엔테이션: 3월 4일 청년미사 후
- 연락처: 0423 741 301 (박경민 안젤라)

5구역 전체 야유회
일시: 2017년 2월19일(주일) 10 시30분 미사후
장소 : Kissing Point Park 
(103 waterview st. Putney)

9구역 전체 야유회
일시: 2017년 2월19일(주일) 10시 30분 미사후
장소 : Newington Reserve 공원

첫영성체 교리 접수
-대상: 초등학교 3학년-6학년
-접수기간: 2월 19일(주일)까지
-접수장소: 본당사무실
-부모교육: 2017년 3월 4일(토)-6월10일(토) 오후 2-3시 마태오방
*접수기간�이후�신청은�받지�않으니�참조�부탁드립니다.

성령 기도회 미사
- 날짜: 2월 23일(목)

첫 영성체 자모 첫 모임
- 일시: 2월 25일(토) 오후 2시
- 장소: 마태오방

교리 교사 임명식
- 일시: 2월 26일(주일) 교중미사중

예비신자 입교식
- 날짜: 2월 26일(주일) 교중미사 
** 많은 선교 부탁 드립니다. **

사목회의
- 일시: 2월 26일(주일) 오후 1시
- 장소: 미카엘방

구역장 / 반장 교육및 구역장 회의
- 일시:  2월 26일(주일) 교중미사 후 12시 30분 부터
- 구역장 회의: 2시 40분 부터 미카엘방

성지가지 수거
- 2월 26일(주일)까지
- 성당 현관 수거함

재의 수요일 미사 일정
- 일시: 3월 1일(수)

- 미사: 오전 9시 30분, 오후 7시 30분

단체모임
- 2월 19일(주일) 글로리아, 독서단, 연령회
- 2월 23일(목) 성령 봉사회
- 2월 24일(금) 청소년분과, 
- 2월 25일(토) 아미쿠스, 자모회
- 2월 26일(주일) 카나 소공동체

청년 성령기도회 “샘”
- 열린기도회: 매주 토요일 7시 30분 청년미사후 성당
- 대상: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 모든 청년들
- 이번주 기도회 주제: 하나이신 성령과 여러 은사 (1코린 12,4-11)

시드니 한인 성당 청년 축구대회 - Amicus Cup 2017
- 일시: 3월 12일 (일), 9:30am - 4:30pm, Inside Out Football, 
- 장소 Rod Laver Dr, Sydney Olympic Park NSW 2127
- 경기 참가비: $10 (Mens and Mixed Teams)
- 문의: 조준민 펠릭스 (0410 450 370)

청년 반주자를 구합니다
- 봉사내용: 청년미사 (토요일 저녁 7시30분 미사)
                   영어미사 (주일 오후 5:30분 미사)
- 피아노, 오르간, 전자키보드, 기타 등 악기로 성가반주  가능한 분을 
찾습니다.
- 토요일 미사 문의: 깐따빌레 성가대 단장 - 성창우 대건 안드레아 
(0425 282 428)
- 청년 연합회회장 - 서인호 알퐁소 (0433 569 470)

다음주일 차량 봉사자 안내
- 다음 주일(2월 26일) 차량봉사 하시는 양재봉 다니엘 한진수 바오로 
유종근 요한 임순묵 야고보 리차드 요셉 형제님
 감사합니다. 안전�운행과�봉사에�대한�많은�기도�부탁�드립니다.

구역 전출입
- 음영욱 프란체스코: 3구역 6반 -> 9구역 3반

레지오 설립 30주년 자료 수집
- 레지오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여 개인이 소장한 사진 및 자료를  
수집하고 있습니다. 소속 상급 평의회나 선교분과에 제출해 주시기 
바랍니다.

신립수구분

금주

누계

신립�금액 납부�금액
(개인/가족�신립)

기타�납부금액
(단체/익명/감사헌금)

대건관 건립기금 신립 현황 (2월 3일 -  2월 12일)

645 $756,000

$-

$584,009

$1,650- $2,750

$121,074

 기타: 감사헌금: $850, 익명: $2,000

           

연중�제7주일

순교 신앙으로

말씀을 증거하는 공동체

“하느님 말씀이 우리 일상의 

삶에서 힘을 발휘하도록 합시다.”

주님의 뜻으로

딩동! 딩동! 로사가�왔다. 일주일에�한�번씩�방문하는�레지오�활동이다. 집안에�할�일도�많고 , 
아이들� 픽업도� 가야� 하는데, 약간� 짜증은� 나지만� 로사의� 방문이� 싫지만은� 않다. 나는� 아침 
기도, 저녁기도, 주일� 미사와� 가끔� 평일� 미사� 가는� 것만이� 진실한� 신앙인이라고� 스스로 
생각했었다. 그러나� 지금은� 레지오, 교리� 봉사, 중식봉사� 등� 공동체를� 위한� 봉사를� 하게 
되었는데�그것은�로사의�꾸준한�레지오�활동에�대한�공이었다고�생각한다. 

15년�전, 내가�몹시�아프고�힘들었던�어느�날, 로사가�찾아와서, 성령세미나에�함께�가자고 
했다. 그때까지�나는�성령세미나에�대한�부정적인�인식�때문에�참여할�생각이�없었다. 하지만 
로사의� 끈질긴� 권유로� 신청을� 했고, 별로� 마음이� 내키지� 않아서� 인지� 당일날� 심한� 몸살로 
첫날은�못�갔고, 다음날�친구들이�강력하게�이끌어�따라나섰다.

여느�때와�똑같이�기도를�하고�있었는데, 갑자기�뜨거운�빛�덩이가�내�몸속으로�들어왔다. 깜짝�놀라�눈을�뜨고�주변을 
살피고는�다시�기도를�하는�데, 물이�석회가루로�더럽혀진�나무�물통이�보였다. 그런데�물이�천천히�시계방향으로�돌면서 
중앙부터�서서히�맑아져�맑은�물로�변했다. 그리고�성모님께서�세�번이나�나타나셔서�내가�손을�내미셨다. 난�머릿속이 
너무�맑아져서�아무�생각도�들지�않았다. 

나는�놀라서�체험한�것을�로사에게�알려주었고, 함께�한국에서�오신�봉사자�분께�여쭤보려고�했으나�시간이�늦어�집에 
가야�했다. 마지막�날에는�오랜�직업병으로�평생�시달렸던�왼쪽�어깨�통증이�씻은�듯이�사라지는�치유의�은사도�받았다. 
이런�현상과�은총을�봉사자�분께�확인해�보니�성모님께서�항상�같이�계신다는�뜻이라며�큰�은총을�받았으니�봉사를�많이 
하라고�말씀해�주셨다. 하지만�곧�나는�바쁜�일상�속으로�돌아갔다.

몇�개월�뒤�아침에�묵주기도를�하고�있는데�성령께서�내려오셔서�비슷한�체험을�또�하게�되었다. 난�로사에게�전화를�걸어 
레지오에� 입단해야겠다고� 알렸다. 나는� 무엇인가를� 해야만� 했다. 성령께서� 내� 옆에� 계심을� 확실히� 알았기� 때문이다. 
그래서 “원죄�없이�잉태되신�동정녀 Pr”에�입단하게�된�나는�많은�변화를�겪었다. 언제부터인지�집안일을�할�때나�운전을 
할�때나�시도�때도�없이�노래처럼�성모송을�부르고�있는�나�자신을�발견했다. 더�놀라운�것은, 그동안�많은�친구들한테 
찔러도�피�한�방울�안�나오는�쌀쌀맞은�여우라�불리고�옆에�지나가면�찬바람�쌩쌩�분다는�말을�듣던�내가�언제부터인가 
보는�사람마다 “자매님�인상이�참�좋다”는�말을�듣는다는�것이다.

그�후�나는�성령세미나에서�나타난�현상이�주님께서�나의�마음과�인상까지�정화시켜�주셨다는�것을�알게�되었다. 내가 
변하니까� 모든� 것이� 변하게� 되고, 봉사하면서� 주님께서� 항상� 같이� 계시고, 지켜주시고� 계심을� 알았다. 모든� 일을 
긍정적으로� 바라보게� 되고, 힘든� 일이� 생겨도� 주님의� 깊은� 뜻이� 있음에� 두려운� 것이� 없었다. 항상� 즐겁고� 건강하게 
신앙생활을�하고�있는�나�자신을�보고�주님께�항상�감사의�기도를�드리고�있다.

나는�기도할�때�지향을�두지�않는다. 그전부터�그랬다. 내가�무엇을�바라고�필요로�하는지�나�자신보다�주님께서�더�잘 
아신다고�확신하기�때문이다. 항상 “주님의�뜻으로�주님이�가시는�길로�저를�이끌어�주소서” 하면서�묵주기도를�시작하고 
마친다. 

오늘도�또�나의�하루가�시작된다. “주님! 당신이�원하시는�대로�저를�당신의�도구로�써�주소서. 아멘” 

그림 : 우리의�어머니�성모마리아 - 김옥순�수녀님 作 신정희�오틸리아 (성실하신�동정녀 Pr)

레지오�마리애�본당�설립 30주년을�맞아�단원들의�글을�모집하고�있습니다. 소속 Cu를�통해서�제출바랍니다.

연중 제7주일 화답송 (가)

 

연중 제7주일 화답송 (나)

olymusic. All rights reserved. Used by permission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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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/해외 전문

살아�숨쉬는�공동체공동체�소식

30%ff 
discoverycollege.com.au / 1300 30 50 90 / 층

드리

Year 7 ~ 12

●황토(온돌)방

●Self 요가 온돌방

●황토습식 찜방

●자전거 운동기구 등

영업시간: 오전9시-저녁 9시 30분까지48 Joseph st. Lidcombe

문의: 0402 857 942 / 8964 5884

●여성전용 7DAYS
리드컴 역

공원

중앙식품

X Zone

48번지
황토(온돌)방

연중�제 5 주일   / 마태 5, 13 - 16

질문
“너희는�세상의�소금이다.” (13)
▶  신앙의�삶이�흔들리거나�가정이�위기에�처했을�때�소금의�역할을�한 
사람은�누구였습니까?

“소금이�제�맛을�잃으면” (13)
▶ 가정(교회, 사회)에서�나를�살�맛�나게�해�주었던�일들(혹은�사람)은 
무엇(누구)이었습니까?

“너희는�세상의�빛이다.” (14))
▶  나의�인생길에서�어두움가운데�빛이�되어준�사람이�있습니까? 혹은 
내가�타인에게�작은�빛이�되어주려고�노력했던�경험이�있습니까?

“너희의�착한�행실을�보고” (16)
▶  누군가의�착한�행실을�보고�하느님을�느끼게�되거나�신앙이�더욱 
성장한�경험이�있습니까? 

※그�외�성경구절
위�성경구절�외에�내�마음에�다가온�성경�구절이�있습니까?
(그�말씀이�나의�삶과�어떤�관련이�있습니까? 그�말씀에서�얻은�깨달음 
혹은�느낌은�무엇입니까?)

1월�활동토의 (예문)
※ 2017년�본당�공동체, 구역, 반�공동체�활동이나�행사에�대하여
새해� 본당의� 사목지표는 ‘순교신앙으로� 말씀을� 증거하는 
공동체’입니다. 그리고�부제는 ‘하느님의�말씀이�우리�일상의�삶에서 
힘을�발휘하도록�합시다.’입니다. 본당�공동체에�도움이�되는�행사나 
활동� 그리고� 건의� 사항을� 나누고� 우리� 반� 공동체의� 중요한� 행사나 
활동을�계획합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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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톨릭�상식 - 미사�때�이루어지는 
동작의�의미(1) 성호(聖號)를�그음

이준석�사도요한�신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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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정화�델린다�수녀님�환송식

12일(주일) 미사� 중� 소임을� 마치시고� 떠나시는� 이정화� 델린다� 수녀님 
환송식이� 있었다. 공동체� 구성원� 모두� 이별을� 아쉬워하며� 지난 1년간의 
노고에�감사했으며, 앞으로의�수도�생활에�주님의�은총이�항상�함께�하기를 
기도하기로�약속했다.

4일(토) 청년� 미사� 중� 본당� 청년� 아미쿠스의� 새로운� 집행부와� 각� 청년 
단체장들의� 인사와� 단체� 소개가� 있었다. 공동체의� 미래인� 우리� 청년들의 
단체� 활동에� 공동체� 전체의� 지원과� 기도� 부탁드립니다.(지난� 주보� 지면 
관계로�이번�주보에�싣습니다.) 

청년�아미쿠스�새�집행부�및�청년�단체장�인사

성지�소개 - 은이�성지

좋은�책 - 사랑하기�위하여�기도를�배운다, 축복의�기도 

은이마을은� 박해시대� 천주교� 신자들이� 박해자들의� 눈을� 피해� 모여� 살게 
되면서�시작된�교우촌으로, '은이'(隱里)란�글자�그대로�숨어있는�마을이란 
뜻이다. 은이공소는 1836년 1월 13일, 조선�최초의�선교사�프랑스인�모방 
신부가� 소년� 김대건에게 '안드레아'라는� 세례명으로� 세례성사와 
첫영성체를�주고�신학생으로�선발한�곳이다. 또�사제�서품을�받고�귀국한 
김대건�신부가 1845년 11월경부터�이듬해�부활대축일까지�약 6개월동안 
기거하면서�사목활동을�전개한�곳이다. 곧�김대건�신부의�첫�사목지가�바로 
은이� 공소로서� 바로� 이곳에서� 김대건� 신부는� 조선� 땅에서는� 처음으로 
신자들과�함께�미사를�봉헌했고, 체포되기�직전�공식적으로�최후의�미사를 
드렸던�곳이기도�하다.

김대건의� 조부� 김택현과� 가족들은 1827년� 경� 박해를� 피해� 충청도 
솔뫼에서� 용인으로� 피신하여� 골배마실(한덕동� 경유)에� 정착하였다. 이때 
소년� 김대건의� 나이 7세� 였다. 골배마실이라는� 지명은� 이곳이� 옛날부터 
첩첩산중인데다� 뱀과� 전갈이� 많이� 나오는� 지역이라서� 뱀마을, 
즉'배마실'이라고�부르던�동네에서�시작되는�산골짜기�안쪽에�있다고�해서 
붙여진�이름이다. 골배마실�성지는�김대건의�소년시절의�향취가�남아있는 
곳이요, 성소의� 꿈을� 키우던� 장소로� 세례성사와� 첫� 영성체를� 기다리며 
신앙에의� 열정을� 키운� 장소이다. 사제가� 되어� 돌아와서는� 어머니와� 첫 
상봉한�장소이기도�하다. 옛날부터�신자들에�의해�구전으로�김대건�신부의 
집터가� 있던� 장소로� 알려져� 왔던� 이곳은 1961년� 양지� 본당 5대� 정원진 
루가� 신부에� 의해� 발굴이� 시작되어� 돌절구와� 갖가지� 생활도구, 즉� 맷돌, 
우물터, 구들장�등을�발견하면서�성지개발에�착수하게�되었다.
(출처: 한국�천주교�주교회의�홈페이지 - 성지�소개)

지금� 우리에게� 가장� 필요한� 것은� 기도이다. 우리가� 사회에 
바라는� 근본적이고� 알찬� 개혁과� 치유, 거듭남이� 바로 
기도에서�나온다. 깊이�병든�이�세상은�오직�하느님과�맺는 
관계로만�치유될�수�있다. 오늘날�교회가�해야�할�일은�사람들 
안에�기도에�대한�갈증을�일으키고�기도를�가르치는�것이다. 
기도의�맛을�알려주고, 늘�쉽지만은�않은�기도의�길을�꾸준히 
걷도록�돕는�것이야말로�우리가�줄�수�있는�최고의�선물이다. 

이� 책은� 기도의� 목적, 기도에� 필요한� 마음� 자세, 하느님 
현존을�어디서�발견할�수�있는가, 자신의�기도가�참된�것인지�알�수�있는�기준, 
기도를� 위한� 실제적� 조언들, 전구에� 대한� 소개� 등� 기도� 전반에� 대해� 다루고 
있어서� 모든� 이가� 쉽게� 접근할� 수� 있다. 그러면서도� 동시에� 저자의� 신학적 
배경과�피정�지도�경험이�잘�녹아든�깊이�있는�내용이다.

이� 책은� 지금껏� 교회� 안에서� 사제나� 주교에게만� 제한된 
몫으로� 여겨지던� 안수� 기도를� 평신도들도� 자기의� 고유한 
영역인�가정에서�안수기도를�할�수�있도록�성서에서�축복의 
기도에�대한�사례를�들어�이병호�주교가�상세히�설명해�준다. 

무엇보다도�자녀들의�행복과�축복을�기원하는�부모의�간절한 
마음이�기도문에�잘�드러나�있어�가족간의�사랑을�키워주며 
함께�염경기도도�자유롭게�할�수�있도록�이끌어준다.

(출처: 가톨릭�인터넷�서점�바오로딸�책�소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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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을�보며�묵상한�내용�또는�떠오른�느낌을�보내주세요. 
사무실에 “홍보분과�앞” 또는 sydneykcc.pr@gmail.com

조근영 作

 성호를�긋는다는�것은�성호의�대상이�되는�물건이나�사람을�거룩하게 
만드는�행위로�해석되었습니다. 이러한�성호�긋는�행위는 2세기�말의 
교부�떼르뚤리아노의�기록에서�찾아볼�수�있습니다. “어떤�동작을�할 
때마다, 옷을� 입고� 신발을� 신을� 때, … 일상생활의� 모든� 동작마다 
우리는�십자가�표시(성호)를�긋는다.”

 성호�긋는�동작은�사람이나�물건�모두에�대해서�할�수�있으며, 자기 
자신에� 대해서� 또는� 다른� 사람이나� 물건에� 대해서� 할� 수� 있습니다. 
처음에는�이마에만�엄지손가락으로�십자를�긋는�형식이었지만�점차 
시간이� 흐르면서, 그리스도의� 신성을� 부인하는� 아리우스� 이단에 
맞서서� 삼위일체를� 상징하고자� 이마에서� 심장으로� 그리고� 가슴� 위 
부분을� 긋는� 현대식의� 성호방식이� 도입되었는데, 이때 “성부와 
성자와�성령의�이름으로” 라는�삼위일체�기도가�첨가된�것입니다. 

 성당에� 들어설� 때� 성수를� 찍어� 성호를� 긋는� 것은� 세례� 때의� 우리 
신앙을�새롭게�다지는�의미입니다. 성수는�세례수를�상기시키고, 
“성부와� 성자와� 성령의� 이름으로” 하는� 말� 역시� 세례� 때� 하는 
기도문이라는�것에서�그�사실을�잘�알�수�있습니다. 그리고�미사�시작 
때�사제와�신자들이�함께 “성부와�성자와�성령의�이름으로” 라는�말과 
함께�성호를�긋고 “아멘”으로�응답하는�것�역시�우리�신앙고백을�다시 
한�번�되풀이�하는�것입니다. 또한�복음선포�전�신자들이�모두�이마와 
입술, 심장(가슴)에� 엄지손가락으로� 십자를� 긋는� 것� 역시� 삼위일체 
하느님께� 대한� 신앙고백입니다. 어떤� 이는� 이마에� 긋는� 십자성호가 
복음에� 대한� 이해를. 입술에� 긋는� 십자성호가� 복음선포를, 가슴에 
긋는� 십자� 성호는� 복음을� 행동으로� 옮기겠다는� 것을� 드러낸다고 
해석하는데, 뚜렷한� 역사적� 근거가� 있는� 것은� 아니지만� 삼위일체 
신앙과� 연계시켜� 본다면� 충분히� 받아들일� 수� 있는� 해석이라고 
보여집니다.  


